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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책놀이책



책 소개책 소개

어린이의 눈높이로 바라본 선거와 민주주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우리 시대의 우화!

생쥐 나라 이야기 들려줄까? 생쥐 나라에서는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갈 우두머리를 뽑는대. 그런데 그 우두머리들이 죄다…… 

투실투실 피둥피둥 살진 고양이라지 뭐야! 생쥐 나라를 고양이가 다스려

도 괜찮은 걸까?

생쥐 나라 고양이 국회 알리스 메리쿠르 글, 마산진 그림｜이세진 옮김

★투표, 선거, 민주주의

어째서 왕관을 찾은 개구리가 여왕님이 되는 거죠?

노래가 있는 평화로운 여름밤을 되찾기 위한 개구리들의 선택!

옛날 옛적,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았어요. 개구리들은 뜀뛰기도 하고, 잠

자리와 장난도 치고, 개애굴 개굴 개애굴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여름밤을 보

냈지요. 그런데 연못에 작고 반짝이는 왕관이 떨어진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

어요! 모든 개구리들이 왕관을 차지한 개구리 여왕님과 신하들에게 파리를 

잡아다 바치느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개구리들은 즐거운 여름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다 여왕님 다비드 칼리 글, 마르코 소마 그림｜루시드 폴 옮김

★올바른 시민 의식

따로 있으면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다! 

나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곤충 삼총사의 대활약!

툭하면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시험지를 베끼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곤충반의 독재자 사마귀 앞에 풀무치가 나타났어요. 전학생 풀무치는 서

로 똑같이 생긴 콩중이 팥중이와 함께 ‘콩팥풀 삼총사’를 이루고, 온갖 지혜와 용

기를 짜내어 사마귀에게 당당히 맞서지요. 정의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콩팥풀 

삼총사와 마침내 힘을 내어 스스로 한 걸음 내딛는 곤충 친구들의 용기를 응원

해 주세요!

콩팥풀 삼총사 유승희 글, 윤봉선 그림

★정의, 또래 관계, 용기, 지혜

함께 보면 좋을 책

어둠을 무서워한 임금님은 ‘어둠은 나쁘다’는 소문을 퍼트렸어. 어둠 금지

령이 내려진 왕국에서는 인공 태양이 밤낮으로 환히 빛났지. 사람들은 밤

새 놀며 어둠이 물러간 걸 축하했어. 그러다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부터 어둠을 금지한다!오늘부터 어둠을 금지한다!
권력과 여론 조작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권력과 여론 조작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

마지막 나무
★공존, 공동체, 자연

철학적인 이야기와 재치 넘치는 그림으로 무장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에밀리 하워스부스의 그림책!

워터스톤스 

어린이책상 

우수상

클라우스 

플뤼게상 

우수상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가짜뉴스, 시민불복종, 다양성

그들은 마지막 나무를 지켜 낼 수 있을까요?그들은 마지막 나무를 지켜 낼 수 있을까요?

옛날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녔어. 사막을 

지나, 골짜기를 건너, 산을 넘어, 나무가 울창한 숲에 다다랐지. 여름내 

나무는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의 쉴 곳을 만들어 주었어.

하지만 겨울이 되어 찬 바람이 불어오자, 사람들은 나무의 소중함을 

잊고 말았지. 나무를 베어 내 불을 때고, 집을 짓고, 바람을 막아 줄 높

은 장벽을 쌓았어. 그 많던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작고 연약한 나

무 한 그루만 남았는데…….



그림책을 보기 전에

1)《마지막 나무》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2)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3) 이 책을 만든 작가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작가가 만든 그림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사람들은 왜 많은 나무를 베어 냈나요? 

2) 사람들이 장벽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아이들은 왜 마지막 나무를 베지 않았을까요?

4) 함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기 나누기이야기 나누기



옛날 옛날에 한 무리의 친구들이 살 곳을 찾아다녔어요.

사막은 너무 뜨겁고, 겨울이 되어 찬 바람이 불어오자, 

나뭇가지를 조금 베어 내 

모닥불을 피웠어요. 

추위를 피할 곳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어 내자 숲은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

지요. 나무를 베어 내면 베어 낼수록 나

무를 쓸 일도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잘려 나간 나뭇가지 사이로 

비가 들이쳐 모닥불이 꺼져 버렸지요. 

산은 바람이 너무 거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골짜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책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래 네 컷 만화의 빈칸에 들어갈 장면을 그려 볼까요?

책
놀

이 하나.



◆집에서 찾아보아요.

◆동네에서 찾아보아요.

한 걸음 더!

나무가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쓰임이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무가 쓰인 곳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을 알아볼까요?

책
놀

이 둘.



바람을 막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을 오른쪽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책
놀

이 셋.

가을이 되자 다시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든 멋진 물건들도 이리저리 나뒹굴었지요. 



사람들이 만든 장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삭막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장벽에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책
놀

이 넷.



장벽을 허문 뒤 사람들의 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나누었을 법한 대화를 상상해서 오른쪽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책
놀

이 다섯.



만약 아이들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마지막 나무를 잘라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그림책 작가가 되어 다른 결말을 만들어 보세요.

책
놀

이 여섯.



아이들이 지켜 낸 마지막 나무를 떠올리면서, 

‘첫 번째 나무가 된 마지막 나무’를 만들어 볼까요?

책
놀

이 일곱.

입체 나무 만드는 법

1. 사각형 테두리의 ‘오리기’ 선을 따라 오린다.

2. ‘바깥으로 접기’ 선을 따라 접는다.

3.  세 장의 나무 그림을 합쳐서 한꺼번에 자른다. 이때 나무와 사람,  

강아지를 제외한 하얀색 배경을 잘라낸다.

4. 모두 펼쳐서 각 나무 한가운데 있는 ‘안으로 접기’ 선을 따라 접는다.

5. 뒷면의 ‘풀칠하기’ 부분에 풀칠한다.

6.  병풍을 접듯이 지그재그로 접어서 풀칠한 뒷면을 이어 붙인다.  

이때 같은 숫자끼리 만나도록 붙인다.

7. 세 갈래의 받침을 잘 펼쳐서 세우면 완성!

안으로 접기

오리기

풀칠하기

밖으로 접기




